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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2013년 4월~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1) 분석과 시사점

기승도 수석연구원, 이경아 연구원  

요약

 2013년 4~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7.9%로 전년 동기보다 4.9%p 증가(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됨. 

주 요인은 대당 보험료감소 및 사고발생률 증가임. 대물배상담보의 사고발생률 및 보험금원가 증가, 자기차

량손해 담보의 사고발생률 증가 등도 손해율 증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손해율을 반영한 보험료 

조정과 사고발생률 감소를 위해 사고예방캠페인, 교통법규위반 단속강화, 할인할증제도를 점수제에서 건수

제로 변경 및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제도 강화 등의 손해율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자동차보험산업의 2013년 4월~11월 누적손해율은 77.9%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보험료 규모가 큰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2013년 4월~11월 전체 자동차보험 누적손해율은 77.9%로 전년 동기 72.9%보다 4.9%p(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하였음.

구분
2012년 4월~11월

(A)
2013년 4월~11월

(B)
증감률

(C=B-A)
원수보험료 72.9% 77.9% 4.9%p

<표 1> 2013년 4월~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년대비 증감율

  주: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 실적임.
자료: 보험개발원 월말보고서, 2012년 11월 및 2013년 11월. 

 모든 담보들의 손해율이 약 70%대로 추정되는 예정손해율을 초과하는 등 자동차보험 모든 담보에

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특히 보험료 규모가 큰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손해율이 전체 손해율보다 

1) IFRS 적용 이전 기준 손해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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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점을 볼 때, 이들 담보가 동 기간의 손해율 악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

구분 손해율

대인배상Ⅰ 79.0

대인배상Ⅱ 73.3

대물배상 84.3

자기신체사고 75.8

자기차량손해 73.3

무보험차상해 86.5

전체 77.9

<표 2> 2013년 4월~11월 담보별 손해율

(단위: %)

  주: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 실적임.   
자료: 보험개발원 월말보고서, 2013년 11월.

 손해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별 분석을 해 보면, 2012년 4월~11월 누적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값 4.9%p에는 대당보험료 감소와 사고발생률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전년동기 대비 손해율 증가값 4.9%p에는 대당보험료감소 효과가 3.3%p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

며, 다음으로 사고발생률 증가가 2.6%p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1사고당손해액은 손해율 감소에 1.0%p 영향을 주었음.

구분 2012년 4월~11월 2013년 4월~11월 효과

손해율 72.9% 77.9% 4.9%p

사고발생률 22.6% 23.3% 2.6%p

대당보험료 417 399 3.3%p

1사고당손해액 2,024 1,996 -1.0%p

기타복합요인 0.0%p

<표 3> 2013년 4월~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감 요인별 분석

(단위: 천원)

  주: 1) 전체 손해율 분석임.
         2) 서영길(1992), 자동차보험 손해율 구조변화 분석모형, 보험개발연구에서 제시한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분석함.

           당기손해율전기손해율전기손해율×당기대당경과보험료
당기대당경과보험료전기대당경과보험료

                         전기손해율×전기사고발생률
당기사고발생률전기사고발생률

                         전기손해율×전기사고당해액
당기사고당손해액전기사고당손해액

기타 복합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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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동기 대비 담보별 손해율을 비교하여 보면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를 제외한 전체 담보의 손해

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물배상담보 및 차량담보 손해율 악화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대물배상담보의 경우 사고발생률 및 1사고당손해액이 모두 악화되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당보험료가 증가한 것은 가입자들이 높은 가입금액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으로 보임.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사고발생률 증가가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시행된 

자기차량손해담보 비례공제제도의 영향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구분 손해율 사고발생률 대당보험료 1사고당손해액

대인배상Ⅰ 1.005 1.000 0.947 0.952 

대인배상Ⅱ 0.945 1.223 0.957 0.739 

대물배상 1.052 1.059 1.040 1.033 

자기신체사고 1.102 1.055 0.988 1.032 

자기차량손해 1.206 1.018 0.838 0.993 

무보험차상해 1.059 1.094 0.985 0.953 

전체 1.068 1.035 0.956 0.986 

<표 4> 2013년 4월~11월 담보별 손해율, 사고발생률, 대당보험료, 1사고당손해율 전년대비 비율

  주: 1) 비율은 2013년 4월~11월 실적(A)÷2012년 4월~11월 실적(B)으로 계산함.
        2)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 실적임.
자료: 보험개발원 월말보고서, 2013년 11월 및 2012년 11월. 

 이상의 분석결과를 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은 현 상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적손해

율을 반영한 적기 보험료 조정과 사고발생률 감소 유도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됨.

 실적 손해율을 반영하여 보험료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현 손해율은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

로 보임.

   - 2012년 4월 자동차보험료 인하 및 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인하경쟁, 통제가 어려운 사고발생률 증

가 현상은 2014년에도 손해율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실적 손해율에 부합한 요율조정, 대당보험료 감소를 위한 경영정책 지양, 사고감소를 위

한 정책적 그리고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사고발생률은 통제가 어려운 변수이지만 사회 전체 차원에서 사고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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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고감소 줄이기 캠페인 및 법규준수 필요성 홍보, 교통법규단속강화, 

사고발생률이 높은 지역의 도로여건 및 신호체계 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보험제도 측면에서도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는 할인할증제도

를 현 점수제에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건수제로 바꾸는 방안과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2)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대물배상담보의 높은 손해율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현행 대물배상 요율제도를 차량가액을 반영한 

요율제도로 개편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보험료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비, 공임 및 수리비 등의 보험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적으로 마련해야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고가자동차(외제차)의 부품비 등에 영향을 크게 받는 대물배상담보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의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정책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임. 

2) 교통법규위반 정도 또는 횟수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할증 또는 할인해주는 자동차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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